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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한이별, 년(年)아, 너와나는 원히만날수없는이별
이다. 
지난한해너와나는서로끌어안고먹고마시고자고입고

뛰고웃고울며살았지. 아쉽기도하지만한편이별도좋다. 내
가다음해에가서아니, 내인생의날에너를추억하련다. 나
와내사랑하는자들에게모진비바람과눈보라치는날들을저
하늘나라하늘보좌에앉아나를사랑하시는자가불꽃같이나
를지켜사랑하고방패가되시고도피성이되신날들을미친개
들이 나를 쫓고 여우와 이리들이 괴롭히며 나를 쫓을 때 여호
와께서주신높은망대에앉아여호와의 을쓰고있을때그
들이거리로다니며갖은중상모략함을보았노라.
여호와께서 이를 보고 분노하사 사냥꾼을 보내어 모두 사냥

케하 도다. 이같은날들을내어찌잊을수가있으랴.
저 하늘의 태양도 가고 너도 가고 나도 가는 송년의 날이로

다. 다시만날수없는너와나의이별은창조주가흐르는세월
을두번다시흐르도록창조치않음이로다.
후회 없는 너와 나의 년(年)이로다. 안녕.....잠언시‘저무는

해를보내며’의전문이다. 
참으로 맞는 말인 듯싶다. 이 년(年) 저 년(年) 해도 새 년

(年)이최고인것은아무도소유하지않은해이기때문일것이
다. 누구에게도희망이있기때문에말이다. 을유년한해. 나름
의행·불행을각자나누어가졌을것이지만, 개인적으로는정
말이지 기억해내고 싶지 않은 닭의 해다. 대소의 불행이 끊이
지않은한해 다. 송구 신의즈음. 그래서더욱 신의기대
가작지않다.

원고 3~5매 정도(A4 2/3)의 분량으로 매월 25일전까
지 우편 또는 kcpark@koreacpa.org로 송부하여 주시
기 바라오며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.

1·2월호주제「새해를맞으며」

나의의견상품은 성보화학(주)에서협찬해주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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